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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 취 내 용

◆ (00:48:47 - 01:05:22)

하태원 뭐 니가 뭐 이런 일, 저런 일, 이런 일 다 필요 없고 그냥 난 니가 내 

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뭐 병원에 들렀고 약을 먹고 있고 그 부분에 대

해서 나는... 

박정은 그 과정들이 모두 종합돼서 너에게 상처들이 쌓여서 그런 거야. 

하태원 그러니까. 그렇게 내가 상처를 준 건 맞는데, 내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

앞 과정이 니가 어디 부분에서 얼마만큼 상처를 받아서 그게 쌓이다, 

쌓이다, 쌓이다가 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어. 근데, 

박정은 그렇지. 하나씩 꺼내주고 있는 거야. 

하태원 그러니까.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앞에 것들이 뭐,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

나 어떻게 쌓여서 니가 뇌에서 신고를 하게 된 건 모르지만 그 내가 니

한테 그러면 전화하고 니를 만나게 되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한번은 만

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 타이밍이 뭐 안 맞았었고. 이렇게 해

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할 때도 니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뭐 화를 

짜증내다 갑자기 다시 돌아왔다가 몇 번을 하는 거야. 

박정은 너가 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욕 안 한 거야. 

하태원 욕하지 말아야, 

박정은 너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욕을 안 해? 내 인생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야. 

하태원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왜 만나는 거야? 지금 니가 말하는, 

박정은 그러니까 너를 만나면서 내가, 

하태원 지금 왜 만났냐고. 

박정은 사과 받으려고.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, 너를 만나면서 내가 이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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까지 생각했던 내 속마음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. 너가 이런 행동을 

했을 때 나는 이렇게 못했는데 나는 그때 너한테 말을 못했다고. 근데 

너는 계속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... 

하태원 그거는 그냥 그 그때 당시에 말을 못했던 거를 이제서 얘기를 하는 거

고 내 입장은... 

박정은 그러니까 내가 ***

하태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버렸는데 갑자기 니 말

대로 뭐 내한테 좋았던 기억이든 안 좋았던 기억들은 많을 수도 있어. 

그런데 니가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, 내한테 기억 안 나냐고 하면 나는 

할 말이 없는 거지. 내가 어떻게, 

박정은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. 

하태원 그러니까. 

박정은 너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겠지. 그래. 일부러 사람한테 상처 주게

끔 그런 행동은 아니었겠지.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몰랐겠

지. 

하태원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니가 하나씩 지금 꺼낸다는, 방금처럼 니가 이제 

그때 말 못했던 거를 꺼내려고 했을 때 방금 너는 아, 그때 당시에는 

이래 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거지 “그거 기억 안 나냐.” 뭐 어쨌냐, 저

쨌냐 하면 나는... 

박정은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해. 

하태원 그래서 지금 방금 니가 말한 건데 왜 거짓말을 하냐며. 나는 기억이 안 

나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건데. 

박정은 거짓말하는 거니까 거짓말한다고 하지. 내 뇌 속에 있는 니가 꺼낸 말

들, 니 행동도, 니 표정도 내 뇌 속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있는데. 거짓말

은 아니야, 내가 하는 말들 다. 그리고 내가, 그래. 계속 내가 상처 받았

던 걸 생각해서 얘기해볼게. 그냥 듣기만 해. 계속 피가 나고 그랬어.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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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다가 너 대회가 막바지가 되고 나 너 바디프로필 찍어주고 진짜 너 

도와주고 재미있었어. 니가 열심히 하는 것도 보기 좋았고. 너를 계속 

그렇게 나를 술 취했을 때 함부로 한 거 너무 미운데 그거에 대해서 너

가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은 없는 것 같

았는데. 그거는 그냥 기억의 한 편에 사라지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

자 하고 너 계속 만났는데 니가 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여기저기 

찾아보고 계속 피곤해하는 거 보니까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래서 나한테 

잘해주려고 그런 거 같았어. 

(00:53:13 - 00:53:47 공항 내 안내방송 소음으로 대화내용 청취 불가)

박정은 근데 너는 당장에 빨리 하고 싶으니까 내 말이 안 들렸겠지. 그리고 내

가 아프다고 하는 자세 계속 했잖아. 그건 기억나? 

하태원 그러니까 그 아프다고 한 자세가, 

박정은 끝까지 하는 거. 

하태원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잖아. 그거를... 생각을 하다가도 니랑 그 하는 게 

너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한 번씩 그때 그냥 뭐야, 그... 

박정은 그래서 피가 났으면 다음번에 할 때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. 

하태원 미안. 

박정은 무튼 그런 상처는 계속 쌓였고 대회 끝나고... (울먹임) 뷔페 갔다가 사

실 그날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... 니가 나를 진짜 좋아했으면 같이 눈 떴

을 때 일어났냐고, 잘 잤냐고 얘기할...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

니었어, 내가 느꼈을 때는. (울먹임) 너랑 그래서 *** 싫어서 *** 씻은 거

야. 그리고... 

하태원 그다음 얘기하는 거야? 

박정은 응. (울먹임) 그리고 *** 갔다가 *** 가야 되는데 너도 아쉬우니까 나한

테 하자고 그랬는데,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너는 내 입에 니 거 넣

고 막 했는데 당연히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피가 엄청 나는데 근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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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너는 끝까지 하고 *** *** 화장실에 데려가서... (울음) *** ***. 니가 

진짜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***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나한테 그런... (울

음) 그래서 그거 끝나고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. 

(00:56:14 - 00:56:35 공항 내 안내방송 소음으로 대화내용 청취 불가)

박정은 *** *** 그리고 나 *** *** 그래도 나는 *** *** 않았어. 그냥 빨리 *** 그

랬어. (울음) *** *** *** *** ***. 

하태원 울지 마. 내 말 들어봐 봐. 대회 끝나고 나서 준비할 때 니가 많이 도와

준 거 다 알아. 근데 내가 니한테 뭐라고 했는데. 끝나고 좋은 데 가자

고 얘기를 했잖아. 어? 그래가지고, 

박정은 다른 사람이랑 다 놀고 나서, 

하태원 아니, 아니, 들어봐 봐. 그 내가 뭐라 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못 놀았으니

까 7월 달은 좀 놀게, 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. 

박정은 응. 놀아. 

하태원 그래 놀라고 했고. 근데 니가 생각했던 거보다 내가 좀 많이 놀았던 거

지. 

박정은 나랑 먼저 안 놀고 다른 사람이랑 놀았잖아. 

하태원 그게 왜 내가 그때 잡았냐면, 우리가 마지막 주에 봤잖아. 너 그 주에 

봤었잖아. 어? 그때 봤으니까 그쯤에 되겠다라고 나는 내 기준에서는 그

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. 

박정은 그래서 내가... 

하태원 아니, 그 주에 *** ***

박정은 *** ***

하태원 미안해. 

박정은 (울음) *** ***... 

하태원 *** *** 자니까 갔다 와서 니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내가 판단, 

박정은 *** *** *** *** 그렇게 말했잖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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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태원 아... 미안. 내 혼자 스스로 정해서. 

박정은 *** 미안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*** 그렇게 *** *** (울음) 그날 정말 니가 

심했고. 실수***. 

하태원 ***

박정은 (울음) 니가 날 진짜 좋아했으면은 나를 그렇게 ***... (울음) 

하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. 내 혼자 그쯤에 보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

니 의사 안 물어보고 그때 정해서 미안해. 그때 당시에 얘기하기로 첫

째 주 아니면 뭐 후반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... 미안해. 

박정은 ***. 내 그때 기분이 그랬다는 거고 다 끝났으니까 미안하다고 할 필요 

없어. 이미 너무 오래 지났고 사과 받아도 받은 것 같지가 않아. 그리

고...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너한테 못 만나겠다고 말하고... 이틀 동안 너

가 연락이 없이 또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았잖아. 

하태원 첫 번째 ***. 그때는 그 뒤에 그래서 니가 얘기를 했잖아. 어떻게 하면 

뭐 ***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. 그러니까 그 니 심리가 그랬던 거고 반

대로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내가 니한테 그날 그게 아

니었다니까. 

박정은 왜? 

하태원 내가 니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 그 상황에? 내가 니한테 먼저 연락하는 

그 자체가... 

박정은 얘기 덜 끝났었잖아. 그때 니가 15분 뒤에 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 전화 

끊었었잖아. 

하태원 “끝내자.” 했었잖아 그때, 니. 

박정은 어. 왜 “끝내자.”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? 

하태원 “끝내자.” 그러니까 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니가. “끝내자.”라고 해서 

나는 내 입장에서는... 아니, 그... 그때 내가 잘한 게 없었으니까 니가 생

각했을 때 그랬구나 하고 나는 이제 그래 됐는데 니가 이틀 후인가 3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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뒤에 나한테 뭐 *** 얘기를 했잖아. 그때도 똑같이 *** 궁금하고 니가 

어떻게 힘든지 당연히 *** 했지만, 

박정은 궁금하고 자시고 쳐 노느라, 

하태원 쳐 노는 게 아니고. 

박정은 말은 끝내,  

하태원 말 예쁘게 해라. 

박정은 예쁘게 하고 싶어도 말이 맞는데 어떻게 해. 너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

놀았잖아. 

하태원 근데 이거랑 그거랑 왜 연관되는데?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. 일은 일

이고. 

박정은 그래서 너가 사이코패스 같은 거야. 

하태원 미안한데, 그 ***에 빠져가지고. 

박정은 나는 밥도 못 먹고 집안에서 이러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너는 친

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. 

하태원 아니, 친구들이랑 내가 밥 먹고 ***

박정은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너가 하나도 모르는 거야. 

하태원 그 부분 그... 니가 받은 상처를 내가 알 수 없어서 그거 지나와서, 

박정은 그래.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성 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다음 날까지 

좆나 신나게 술 먹고 그러는 사람이 제정신이야? 난 태어나서 그런 얘

기 들어본 적이 없어. 

하태원 그때가 내가 놀러 가있었을 때겠지. 

박정은 응. 

하태원 그러면 그 가있는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“아, 씨발 내 못 먹겠다. 집에 

가야 되겠다.” 이래야 하나? 내 때문에 다 기다리고 있고. 

박정은 얌전히 그냥 놀아. 

하태원 얌전히 노는 게 *** *** 아는 거잖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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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1:03:15 - 01:03:45 공항 내 안내방송 소음으로 대화내용 청취 불가)

하태원 갈 때는 가족끼리 갈 때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. 

박정은 뭔 말이야. 

하태원 내가 제주, *** 만나고 오기 전에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 그 장난친다고 

그 얘기 하는 거 아니냐. 그때 가족끼리 갔으면 뭐, 

박정은 가족끼리도 갔다가 친구들이랑 놀았잖아. 

하태원 그건 그때 맞아서 논 거고. 그리고 그때 *** 한 거 아니라고. 

박정은 그냥 내가 말하는 건 왜 안중에 없이 또 제주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. 

제주도 일정을 계속 얘기 꺼낸 거잖아. 나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

아니라 제주도 놀러 갈 생각을 한 거다 이 말이야. 솔직히 근데 안중에

도 없었던 것도 맞잖아. 

하태원 안중에 없지는 않았어.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니랑 내랑 사이가 좋을 때

가 아니라니까. 

박정은 응. 너가 잘못한 상황이었잖아. 

하태원 내가 잘못해서 헤어진 상황이었잖아. 그 상황이면 뭐 그럼 니 생각을 

그럼 어떻게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? 그거는 판단이 

다른 거야. 

박정은 어.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. 

하태원 내 같은 사람 많은데 주변에. 너도 니 같은 사람 ***

박정은 그러니까 니 같은 사람밖에 없겠지. 

하태원 그래. 그럼 니도 니 같은 사람 있으니까 니 같은 사람 만나겠지. 원래 

그런 사람,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못하

는 거고. 니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헤어지고 ***

박정은 그렇게 살아 태원아. 

하태원 그렇게 살 거야. 나는 이렇게 지금 니랑 말싸움하려고 온 게 아니야. 그

날 내가 잘못한 거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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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은 알겠어. 

- 끝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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